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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높으신분이시여, 당신이름에찬미노래부름이좋기도합니다.”(시편 92편 1절) 

 
2017년 10월 16일오후 10시, 
백세장수를누리던사랑하는우리마리아엘렉티스수녀가조용히잠들었다. 
수녀의긴생애는시편저자와함께기도하도록우리를초대한다. “지극히높으신분이시여, 
당신이름에찬미노래부름이좋기도합니다.”113세 
6개월이라는나이에접어들었던수녀는노틀담수녀로서는최고령을기록했다. 
2013년에는관구성당에서축성생활 85년의해바라기경축년을맞이했다.  

루치아는 1904년, 독일포먼모젤에서태어났다. 
요셉모르스와마리아안나링사이에서태어난여섯번째딸이었다. 수녀는 1939년 
2월에스물세번째독일선교사그룹과함께브라질에왔다. 사도직은병자를돌보는일이었는데, 
독일에서 10년간종사했고, 1939년 7월부터 
1988년까지는브라질펠로타스의올리베레이테신경정신병원에서헌신했다. 수녀의직업윤리, 
환자들에대한배려와사랑은두드러졌다. 수녀는동료수녀들, 의사들, 직원들, 
환자들의존경과존중을샀다. 자신의일에관해수녀는이렇게말했다. “정신과환자들을위해일했던 
49년동안한번도무시당했던적이없다. 나는그사람들을사랑했다.”   

1988년,수녀는레칸토아파레시다로와서간단한공동체소임을하며바쁘게지냈다. 
음식준비를돕던노인수녀그룹의일부로서, 백세를넘긴후에도기쁘게감자와야채다듬기를돕곤했다. 
수녀는기도, 직업적치료요법활동, 완벽하게해내던뜨개질등, 
고령의나이에도시간을어떻게사용해야할지알고있었다. 

수녀는공동체생활을사랑했으며공동체의사랑을받았다. 공동체기도, 
특히성체조배와미사에빠짐없이참례했다. 수녀는친절하고기쁨에차있었고, 
현존과활동에있어단순했지만외양에신경을써서항상잘차려입고굽이높은신발을착용했다. 

수녀는평생동료수녀들, 특별히같은사도직에서 28년간동료였고 
1988년에세상을떠난마리아지글린데수녀와의깊은우정을키웠다. 
가까운관계를유지하던독일의가족들을여러번방문하기도했다. 
10월초에는독일에서고조카손주들이방문했는데수녀를만날수있어몹시반가워했다. 
사망소식을들었을때는다시수녀를방문할계획이었기에놀라워하며무척이나슬퍼했다.  

우리는마지막독일선교사였던사랑하는마리아엘렉티스수녀의관대한삶에대해하느님께감사드린

다. 수녀회는브라질에왔던많은마음넓은독일선교사들덕분에이땅에서번성하고빨리발전했다. 
우리는그들로부터노틀담의카리스마와정신을살고선포하는법을배웠다. 
이수녀들에게서물려받은카리스마적인유산을교회안에서생생히보전하도록하자.  

출생: 1904년 3월 24일 독일, 포먼-모젤 
서원: 1928년 4월 16일 독일, 뮬하우젠 
사망: 2017년 10월 16일 카노아스, 레칸토아파레시다 
매장: 2017년 10월 17일 카노아스, 수녀원묘지 


